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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이 또 하나
의 역사를 썼다.

류현진(32·LA
다저스)의 새 역사

는 정규시즌을 넘어 올스타전에서도 이어졌다. 한
국인 최초로 메이저리그(MLB) 올스타전에 선발등
판한 그는 앞선 선배들의 부진까지 지우며 무실점
으로 임무를 완수했다. 이벤트 매치를 성공적으로
마친 그는 이제 후반기 ‘사이영상 대관식’을 준비하
고 있다.

뀫별들의 잔치에서도 빛난 팔색조
류현진은 10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

블랜드의 프로그레시브필드에서 열린 ‘2019 MLB
올스타전’에 내셔널리그(NL) 선발투수로 등판했다.
한국인 선수가 MLB 올스타전에 출장한 건 박찬호
(2001년), 김병현(2002년), 추신수(2018년)에 이어
네 번째. 하지만 선발등판한 건 류현진이 유일했다.

류현진은 아메리칸리그(AL) 선두타자 조지 스프
링어(휴스턴)에게 빗맞은 중전안타를 허용했다. “세
타자로 깔끔히 끝내고 싶다”는 다짐은 물거품이 됐
지만 특유의 위기관리 능력은 올스타전에서도 빛 났
다. DJ 르메이유(뉴욕 양키스), 마이크 트라웃(LA
에인절스), 카를로스 산타나(클리블랜드) 등 쟁쟁한
타자들을 연거푸 땅볼처리하며 실점하지 않았다. 선
배 박찬호(1이닝 1실점·패전), 김병현(0.1이닝 2실
점)의 부진과 다른 결과였다.

올스타전에서 승리한 리그에게 주어지던 월드시

리즈 어드밴티지는 2017년을 끝으로 사라졌지만 승
리수당 2만 달러(약 2200만 원)가 있기에 대충 뛰는
선수는 없었다. 아롤디스 채프먼(양키스)은 99.9마
일의 빠른 볼을 뿌렸다. 류현진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날 포심 패스트볼의 평균구속은 약 142km
(88.3마일)로 시즌 평균(145km)보다 약간 떨어졌
지만 투심과 커터의 평균구속은 시즌 때와 비슷했
다. 여기에 커터(4개), 포심(3개), 투심(2개), 체인지
업(2개), 커브(1개)를 고루 던지며 특유의 팔색조 매
력도 과시했다. 류현진은 경기 후 방송 인터뷰에서
“리그 경기와 큰 차이는 없었지만 확실히 재밌었다.
자주 출전하고 싶다. 1이닝을 깔끔하게 끝낸 것 같
다”고 자평했다.

뀫불참 택한 라이벌, 후반기가 중요하다
류현진은 전반기 17경기에서 10승(NL 1위)2패,

평균자책점 1위(MLB 1위)로 리그를 평정했다. 하지

만 후반기가 남아있다. 다저스가 71경기를 남겨두고
있기에 5인 로테이션을 감안하면 류현진에게는
14경기 안팎의 등판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출국
당시부터 목표로 내걸었던 20승 달성을 장담할 수
없는 일정이다.

대부분의 팀들은 올스타브레이크를 기준으로 선
발 로테이션을 재편성한다. 아직 다저스 구단의 공
식 발표는 없지만 13일부터 시작되는 보스턴과 후반
기 첫 3연전 등판이 확실시된다. 올스타전의 1이닝
12구 투구를 불펜피칭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후반기
첫 경기인 13일 등판도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NL 사이영상 레이스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
히는 맥스 슈어저(워싱턴)는 올스타전 불참까지 선
언하며 정규시즌 집중을 선언했다. 잠시 여유를 만
끽한 류현진의 시선은 이제 후반기에 고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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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허용후 3타자내리땅볼…12구깔끔투
포심·투심·커터·체인지업 등 꺋팔색조 투구꺍
박찬호·김병현 등 부진 지우고 ML 새 역사
류현진 꺎재미있었다…자주 출전하고 싶어꺏

‘내셔널리그 선발투수’ 류현진(LA 다저스)이 10일(한국시간) 클리블랜드의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열린 ‘2019 MLB 올스타전’에 선발등판해 아메리칸리그 올스타 타자들을 상대로 특유의 부드러운 투구 폼으로 공을 뿌리고 있다. 류현진은 빅리그를 대표하는 타자들을 연이어
아웃시키며 큰 박수를 받았다. 클리블랜드(미 오하이오주) ｜ AP뉴시스

류현진,한국인 첫MLB올스타전선발1이닝무실점투
류일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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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스타전 레드카펫 행사에서 아내 배지현(오른쪽) 씨와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류현진.사진출처 ｜ 류현진 인스타그램

<류현진>


